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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등 손잡고 다양한 상생 기획전 선보여 
‘힘내요 대한민국 시리즈’도 계속 이어가�어려운
상황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될 것 

2020. 11. 6. 서울 — 쿠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20 코리아세일페
스타’에 참여한다. 쿠팡이 15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지역 농어민들이 판매하는 우수 상품을
한곳에 모은 다양한 상생 기획전을 선보인다.

이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신선한 지역 해산물을 로켓배송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코리아 수산페스타’를 진행한다. ‘코리아 수
산페스타’에서는 다시마, 미역부터 제철 해산물인 생굴, 오징어, 문어, 새우까지 현지의 신선함을 담은 해산물들을 전국에 새벽배송
또는 익일배송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전상품 20% 할인쿠폰(최대 5천원 할인) 혜택도 주어져 저렴한 가격
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손잡고 제주도
특산물, 제주지역 가공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제주의 신선함을 한곳에’ 기획전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
현지에서 생산된 귤부터 제주 고등어, 제주당근 주스, 우도 땅콩
초코파이 등 제주도 지역 인기상품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농식품 우수상품 모음전’에는 전국 165개
지역 농공상기업의 300여 개 우수 제품을 한 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한편, 쿠팡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힘내요 대한민국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북, 대구, 충북, 충남, 제주, 경남, 광주 등 각 지자체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 지역별 중소
상공인의 상품을 한곳에 모아 쿠폰, 즉시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선보인다. 쿠팡이 지역 업체의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메인
광고면 등을 활용해 마케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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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이런 다양한 지원 활동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이 지난 9월에 발행한 ‘2020 힘내요 대한민국
리포트’에 따르면 쿠팡과 거래하는 연매출 3억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지역별 매출 성장률이 평균 100%를 웃돌아 코로나19로 힘
든 가운데도 영세 상인들이 실제 쿠팡을 통해 디지털에 진출에 성공하고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음을 보여줬다.  

쿠팡 관계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지역업체의 상품들이 더 많은 고객과 만나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
겠다”며 “앞으로도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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